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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

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중심어 :∣성년후견제도∣발달장애인∣이용욕구∣앤더슨 행동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usage related predictor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survey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2011 Welfare Needs Assessment of Seoul middle and senior-aged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applied used SPSS 
22.0,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increases meaningfully if the parents 
does not have occupation, and the subjec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male. In incom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se,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w 
remarkably large rating if the average income is high and the desire to be cared by others is 
high. But in cas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the degree of 
disability, burden of caring does not have effect on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is, first, to activate vigorous usag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Second, the following study is 
needed to explain to the concept of the needs caring by others and the cultural factors relating 
to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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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2년이 경과하였다. 

이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획일적으로 본인

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후견인에게 포괄적

인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타인(후견인)의 전단

적 결정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1] 한 것에 

비하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인권보호에 진일

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결

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행위능

력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고,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조, 제10조). 

종래의 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인지장애를 가진 

고령자의 재산관리상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이용

되어왔다. 노년기의 일정 시기에 발생하는 치매와는 달

리,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유아기에 발생하

기 때문에 애초 재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재산을 소유하

는 경우에도 가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후견의 필요

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관리 이외에 후견인이 보충적으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개정민법 제947조의

2)으로써 신상보호를 새로운 후견사무로 도입하고 있

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약한 자기방어능력으로 인하

여 착취, 학대 그리고 방임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민법 개정은 특

별한 의의가 있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로서 크게는 사회복지제도

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이후 지

난 2014년 5월까지 11개월 간 총 성년후견 등 심판청구 

사건은 1,813건으로 청구유형별로는 성년후견 유형이 

1,483건(82.3%), 한정후견 190건(10.5%), 특정후견 129

건(7.1%), 임의후견 1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2]. 현

재까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건수의 증가 

추세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내용적으로도 종래 금치

산자・한정치산자 제도와의 연속성이 강한 성년후견 

유형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 도입된 한

정후견이나 특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이용은 각각 

10% 이내로 저조한 편이다[3]. 다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사업중앙지원단에 2013

년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후견상담 신청건수 총 127

건 중 구체적으로 상담이 진행된 104건을 신청사유로 

분류하였을 때, 인권침해 발생 48건, 부채 및 재산관리 

32건, 자립지원 13건, 사고예방 9건 그리고 기타 2건 등

으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신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사업중앙지원단 

운영상황은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 인권옹호와 생활상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지원하

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성견후견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성견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법정책상의 과제를 제시하

는 연구들이다[4-7]. 둘째,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

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8-10]. 셋째, 특수교육학계의 성년후견 관련연구로는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훈련효

과에 관한 연구이 이루어지고 있다[11-13]. 넷째, 사회

복지학계에서는 거주시설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 경

험이나 관련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4][15]. 

본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제도 도입 이후에도 미미한 

상황에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욕구와 관련된 복지부

의 실태조사[16]에서는 후견대상자 본인은 제도의 이용

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27.3%인데 비하여, 부모(16.2%), 

자녀(6.4%)의 경우에는 후견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 연구는 치

매노인과 가족을 포함한 연구로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전동일 외[17]의 발

달장애인 부모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서비스제공자들의 후견

제도 이용수요가 가족 63.5%, 서비스제공자 63.1%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두 연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욕

구에 관한 실증적 테이터를 제공하지만, 이용욕구와 관

련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성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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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도 이용욕구 요인들을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로써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가지지만, 제도이용을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성년후견제 이용욕구 예측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토대

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와 성년후견제도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

여지고 있다[18]. 여기에서 사회복지는 이론적,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제도화된 체계를 영국에서는 사회서비스, 미국

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복지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영역과 내용을 사회보

장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항)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

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빈곤

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

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

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 제3조 

제4항)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

하여 경제적 급부의 성격이 약하며, 개인적 문제해결과 

성장을 위한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대면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종래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왔으나 2013년 사회보장기본

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

정하고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범주의 확장은 

급속한 노령화, 출산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위기를 증가시면서 새로운 

돌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개

념의 확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돌봄이란 스스로 자신

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19]이며, 환자, 노

인, 장애인, 아동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는 사회적 돌봄의 필

요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사회적 돌봄은 유급・무급의 성격, 공식・비공식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범적이고 윤리적

인 차원의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다[20]. 전통사회에서 주로 무급・비공식 노동이었던 

돌봄은 현대 사회에서 유급・공식 노동으로 점차 이전

해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도 단순한 신체

적 수발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행동 수행과 생활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까지 포함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사회적 돌봄은 신체

적 돌봄과 신상보호를 위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전의 금치산제도와 다른 성년후견제도의 기능은 

정신적 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보호의 

제공이다. 신상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범주는 개별 사회

복지법령의 해석에서 후견인이 가능한 업무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는데 크게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21]. 첫째, 시설입소와 관련된 법정대리권으로

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상 시설입소

(입원)의 신청, 계약체결, 동의 둘째, 장애인이나 정신질

환자 직업재활시설의 근로계약체결, 임금수령에 관한 

대리권 셋째, 노령자나 장애인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 관한 계좌의 개설, 연금의 인출 등에 관한 권

한 넷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에 

관한 신청 및 계약체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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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에 의하여 의료, 돌봄, 거주장소 등이 제

공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

되고 반영되었을 때 비로소 복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이나 지역사회와 격리

된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주는 실제 이용자들

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상 정신적 능력에 제약

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특정의 사회서비스

를 받고 있다는 문제보다 어떤 사회서비스를 받을지 선

택하는 절차에서의 권리가 개인의 복리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근로의 기

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임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신상보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의 지극히 본질적 요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신청, 계약체결, 임금수

령 및 인출 그리고 연금의 수령 및 인출 등에 관한 후견

행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옹호서비스[22]이며, 이

러한 후견행위의 근거가 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재산행

위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수요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치료・요양・주거 등 복리에 관한 신상보호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로서 도입되었다[21]고 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선임, 후견인보

수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3].

2.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관한 이론적 접근
성년후견제도는 현대 사회복지국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 금치산‧한

정치산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은 물론 미

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

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에서 도입되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209

호)의 제안이유). 성년후견의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친족은 물론 제3자

와 법인도 선임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전문가후견과 일반시민에 의한 

공공후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견비용은 계약에 의하

여 정해지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24].1)

성년후견제도를 정신적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로 본다면, 왜 국가가 성

년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에 개입하는

가하는 방향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이 성년후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하는 측면에서 이

용욕구에 접근해볼 수 있다.  

Abrams(1986)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개입을 설명

하기 위해 계몽이론(the enlightenment theory), 필요이

론(the necessity theory), 행동이론(the action theory) 

그리고 권력이론(the power theory) 등 네 가지의 이론

적 틀을 제시하였다[25]. 첫째, 계몽이론은 사회복지를 

이성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여론의 영향력의 결과로 설

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년후견은 정신적 능력의 제

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발

달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성적 성찰의 결과로 형성

된 제도로 이해한다. 둘째, 필요이론(the necessity 

theory)에서는 사회복지는 산업화가 가져다준 가족기

능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관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년후견은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돌봄자의 대체로 이해된다. 셋째, 행동이론(the 

action theory)에서는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역동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는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가족

단체, 인권단체 등의 토론과 운동과정에서의 타협의 결

과로 본다. 넷째, 권력이론(the power theory)은 사회복

지제도에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공급방향 결정을 설

명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이 지

역사회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권익옹호가 

초점을 두는 서비스가 되는지 혹은 변호사․세무사들

1)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9세 이상)에게 공공 후

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발달장

애인에게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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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재산관리에 중점되는 서비스로 제도화하는가

의 문제를 권력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국가가 성년후견제도 혹은 성년후견을 통한 권

익옹호서비스를 도입하고 특정한 제도로 발전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가능

성이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도이용을 기피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욕구를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

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예측에 관한 이론적 모형

을 필요로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서비스이용을 예측

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과 앤더슨 행동모형(the Andersen’s 

behavior model)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건강신념모

델은 기대가치이론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신념, 동기, 

지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회환

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적

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서

비스 이용예측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앤더슨 행동모

형을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예측에 적용한다. 앤더슨 

행동모형은 서비스 이용예측을 위해 요인을 성별, 연령, 

교육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선행요인

(Predisposing factor),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수급여

부와 같은 제도이용 능력 및 수단을 가능요인(Enabling 

factor) 그리고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을 

욕구요인(Needs factor)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28]. 

이모형의 강점은 발달장애인의 지적 장애수준이나 돌

봄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욕구요인 이외에 사회보장제

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

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

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선행요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능요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욕구요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앤더슨 행동모형을 이론적 분석틀

로 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무엇인

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을 대상

으로 부양실태, 건강상태,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

사하여 발달장애인가족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서

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29]’를 활

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예정과 

관련하여 중․장년 발달장애인 가족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데이터로 판단하여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자료는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로 최소표

본을 균등할당 후 모집단 비중을 반영한 비례할당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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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추출된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만2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50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11

월 12일까지 25일간 조사원의 1: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 분석대상에는 주돌봄자 중 부모에 

해당한 45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3.1 종속변수
본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인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서열척도로 측정된 발달장애

인 부모의 ‘부모사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

의 도입 필요성’ 인식에 대해 응답한 설문결과를 변형

하였다. 즉, ‘약간 필요한 편’과 ‘매우 필요’는 ‘필요=1’로, 

나머지는 ‘불필요=0’으로 간주하였다.

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앤더슨 행동모형(Andersen‘s 

behavior model)에 근거한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

인 등의 관련 변인들이다. 선행요인으로는 주돌봄자 학

력, 주돌봄자 직업유무, 발달장애인 성별, 발달장애인 

연령, 장애유형을 투입하였다. 주돌봄자 학력은 무학(1)

부터 대졸이상(5)까지로 측정하였고, 주돌봄자 직업유

무는 직업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변환하였고, 발

달장애인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변환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연령은 2011년 당시 나이를 사용하였다. 장

애유형은 자폐성장애는 0, 지적장애는 1로 구분하여 사

용하였다.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

부를 포함하였다. 201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30]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우선 순위에 기

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

여부는 가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가

구소득은 첨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구별 월평균소

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에 자연로그를 취

한 값을 사용하였다. 수급여부는 수급인 경우는 0, 비해

당인 경우는 1로 구분하였다. 

욕구요인으로는 의사소통수행능력, 돌봄부담, 제3자

에 의한 돌봄욕구, 장애등급을 투입하였다. 의사소통수

행능력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행능력을 확인한 문

항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의사소통 불가능(1)’부터 ‘스

스로 모든 의사소통가능(5)’으로 측정하였다. 값이 클수

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행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돌봄부담의 경우 주돌봄자가 발달장애인의 부양으

로 인한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

담, 심리적 부담 3가지의 영역을 5점 리커트척도로 조

사한 응답값의 합을 이용하였다. 값이 클수록 부담수준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3개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의 alpha)는 .776으로 높은 수준이다.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는 주 돌봄자 사후 발달장애인 

생활전반지원과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여 돌봄의 주체

로 희망하는 것이 친인척인 경우 0, 3자인 경우 1로 구

분하였다.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은 원래의 변수를 3범주

로 구분하여 장애등급이 2급인 집단, 1급인 집단을 2개

의 더미 변수로 구성하고 준거집단은 장애등급이 3급 

이하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인 발달장애인과 주돌봄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앤

더슨 행동모형에 기반하여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그리

고 욕구요인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욕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선행요인․가능요인․

욕구요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선행요인을 살

펴보면, 주돌봄자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돌봄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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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 특성
(N=451)

변수 빈도 백분율(%)

선행요인

주돌봄자 
학력

무학 101 22.4
초졸 83 18.4
중졸 103 22.8
고졸 135 29.9

대졸이상 29 6.4
주돌봄자 
직업

무 143 31.7
유 308 68.3

발달장애인 
성별

남 294 65.2
여 157 34.8

발달장애인 
연령

20대 50 11.1
30대 213 47.2
40대 132 29.3
50대 56 12.4

장애유형 지적장애 388 86.0
자폐성장애 63 14.0

가능요인
가구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177 39.2
101-150만원 95 21.1
151-200만원 76 16.9
201-300만원 76 16.9
301만원이상 27 6.0

수급여부 수급 229 50.8
비해당 222 49.2

욕구요인

의사소통수
행능력 M(SD) 2.85(1.01)
돌봄부담 M(SD) 13.05(2.00)
제3자 

돌봄욕구
친인척 161 35.7
3자 290 64.3

장애등급
3급 이하 161 35.7

2급 176 39.0
1급 114 25.3

성년후견제도 욕구인식 필요 320 71.0
불필요 131 29.0

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8.3%로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성별은 남성이 65.2%

로 여성보다 많았다. 발달장애인 연령은 30대가 47.2%

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장

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6.%로 자폐성장애 14%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능요인의 특성을 보면 가구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39.2%를 차지하여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반면에 301만원 이상은 6.0%로 27명에 

불과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보면 수급

(50.8%)과 비해당(49.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의 특성을 보면 의사소통수행능력의 경우 

최대 5점으로, 평균은 2.85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부담의 경우 최대 15점이며, 

평균 13.05점으로 전반적으로 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를 보면 3자가 64.3%로 친인

척(3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발

달장애인 장애등급의 2급이 39.0%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 있었으며, 3급 이하(35.7%), 1급(25.3%) 순으로 나타

났다. 

성년후견제도 욕구인식은 필요가 71.0%로 불필요 

29%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예
측요인

앤더슨 행동모형에 기반하여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그리고 욕구요인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욕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종속변수인 성

년후견제도 욕구인식이 범주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VIF값은 1에서 2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선행요인(주돌봄자 직업, 발달장애인 성별, 

장애유형)과 가능요인(가구월평균소득), 욕구요인(제3

자 돌봄욕구) 모두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요

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독립변수로, 이용욕구를 종속

변수로 설정한 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Chi-square(χ²) 

값이 69.279(p〈.001), -2log Likehood 값이 474.238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Hosmer-Lemeshow 검정 χ²값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

아야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χ²값

은 8.378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보

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agelkerke R²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대해서 독립변수

의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영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요인의 경우 주돌봄자 직

업유무(0=무, 1=유), 발달장애인 성별(0=여, 1=남), 장애

유형(0=지적장애, 1=자폐성 장애)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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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예측 분석
결과

(N=451)

변수
종속변수 :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B S.E Wald Exp(b)

선행요인

주돌봄자 
학력 .112 .131 .733 1.118

주돌봄자 
직업 -.911 .288 10.035 .402**

발달장애인 
성별 .493 .238 4.281 1.638*

발달장애인연
령 .033 .019 3.179 1.034

발달장애인장
애유형 1.799 .549 10.749 6.045***

가능요인
가구월평균소

득 1.217 .324 14.133 3.376***

수급여부 -.040 .282 .020 .961

욕구요인

의사소통수행
능력 -.070 .138 .255 .933

돌봄 부담 -.082 .071 1.343 .921
제3자 

돌봄욕구 .659 .250 6.967 1.933**

발달장애인
장애등급 2급
(준거집단: 
3급 이하)

-.063 .262 .057 .939

발달장애인 
장애등급 1급
(준거집단: 
3급 이하)

.531 .341 2.422 1.701

상수 -13.147 3.990 10.857 .000***

X²= 69.279***

-2log Likehood = 474.238
Nagelkerke R² = 0.203
Cox & Snell R² = .142
Hosmer-Lemeshow = 8.378(df=8) 

*p<.05 **p<.01, ***p<.001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기준

점인 0에 비해 1로 갈수록 종속변수(0=성년후견제도 불

필요, 1=성년후견제도 필요)도 1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주돌봄자 직업유뮤의 O.R 0.402은 

역수를 취해야만 해석이 용이하다. 즉, 다른 예측변인들

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주돌봄자 직업이 없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직업이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odds ratio)이 

2.48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402, p〈.01). 

또한 남성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여성 발달장애인의 부

모에 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1.638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O.R=1.638, p

〈.05).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결

과를 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비해,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

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6.045배 높아

진다고 확인되었다(O.R=6.045, p〈.001).

가능요인의 경우 가구월평균소득이 성년후견제도 이

용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구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3.376배 높아

진다고 볼 수 있다(O.R=3.376, p〈.001). 

욕구요인은 제3자 돌봄욕구(0=친인척, 1=3자)만이 성

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돌봄자 사후 발달장애인 

돌봄의 주체로 친인척을 희망하는 집단에 비해 3자를 

희망하는 집단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

성이 1.933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O.R=1.933, p〈.01).

Ⅴ.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가 가진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성년후견제도 이

용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앤더슨 행동모형의 선행요인인 사회인구학적 요

인에서는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을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일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사회

보장제도 수급여부와 같은 제도이용 능력 및 수단을 의

미하는 가능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성

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욕구요인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

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토대로 후견제도 및 관련연구

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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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입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가능요인인 소득이 성년후견제 이용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욕구요인인 발달장애

인의 의사소통능력, 돌봄부담 수준, 장애등급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

제도 이용욕구에서 욕구요인에 비해 가능요인의 영향

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요인과 

같은 지불능력이 직접적인 장애관련 요인보다 후견제

도 이용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

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이용지원제도의 질적 발

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블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원방안의 수립

이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욕구요인 중 제3자 돌봄욕구는 후견이용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돌봄

은 친인척이 아닌 전문가나 공공시민후견인의 돌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후견제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과제

를 남기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돌봄부담 

수준, 장애등급 등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견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제3자 돌봄욕구는 후견 이용욕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장

애수준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후견이용욕

구를 설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의 발달장

애인 자녀에 대한 제3자 돌봄욕구 인식이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욕구개념과 관련요인

에 관한 후속연구는 후견 이용욕구의 예측을 좀 더 정

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는 주돌봄자인 부모의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별이 여

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후견제도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의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만 가지고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전통적인 친족돌봄의 영역에 사

회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부모 인식에 관

한 문화적 요인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

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개념 및 문화

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 과제를 남겼지만,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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